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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Hyung-Soo.(2014).SoundSymbolism inKorean:Themorpho-phonological

patternsofextensionandreduction.TheLinguisticAssociationofKoreaJournal,22(4),

275-296.AlthoughmostKoreandictionariesregarde.g.'talkatak'and'asasak'as

relatedto'talkak'and'asak'byreduction,somelinguistsregardsthelatterasthe

baseandderivestheformerbyextensionwith'-tak'(talkak>*talkak-tak>talkatak)or

partialreduplication(asak>*asak-sak>asasak).Shin(1998:35),forexample,derives

‘kachicak’from‘kachil-cak’with/l/elidedbeforethecoronal/c/,whileLee(1998:

149-150)relates,e.g.'mancak’to‘mancicak'by'coalescence',whichdropsthemedial

syllable/ci/.SuchconflictingviewscallforasystematicreanalysisofKoreansound

symbolicwordformation,whichthispaperpresentsinthreepatternsofextension

and reduction:1) morphologicalextension,e.g.talkak>*talkak-tak>talkatak;2)

morphologicalreduction,e.g.*okɨl-sikɨl>oksikɨl;3)phonologialreductionbysyncope,

e.g.alisoŋ>als'oŋ.Thesepatternsofextensionandreduction,thoughpreviously

overlooked,showawellorganizedinteractionbetweenmorphologyandphonology.

주제어(KeyWords):음성상징어(soundsymbolism inKorean),형태․음운  확장과 축소

(morpho-phonologicalextensionandreduction), 첩(reduplication),합성

어축소(compoundreduction),이화작용(dissimilation), 간모음탈락(syncope)

1. 서론

서로 같은 어근을 공유하는 음성상징어들 간의 계를 확장으로 볼 것인지 축소로 볼 것

인지 하는 문제는 다른 여느 형태·음운  연구에서처럼 어근과 사를 이루는 기 형과 용

*본 논문은 남 학교에서 열린 2009년 한언어학회 가을학술 회에서 발표한 것을 재정리한 것이다.당

시 본인의 발표에 참석해 많은 질문을 해  청 과 본 논문을 심사한 세분의 심사 원,그리고 본 논문의 

편집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엄철주 편집 원장님께 감사를 드린다.다만 본 논문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면 이는 자의 책임임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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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음운규칙에 한 세심한 분석을 요구한다.‘달각-달가닥’이나 ‘아삭-아사삭’과 같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 분명한 들의 경우 두 상징어 짝들이 어떤 계에 있는 가는 결국 이들 

 어떤 형이 기본형이고 어떤 형이 도출형인 지를 정하는 데서 시작하여 각각의 가정에서 

요구되는 음운규칙에 의한 분석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를 들어 ‘달가닥’과 ‘아사삭’등의 긴 형태를 기본형으로 잡고 짧은 형인 ‘달각’과 ‘아

삭’을 이 기본형들로부터 축소된 것으로 본다고 가정해 보자.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어떤 식

으로든 첫 에서는 끝음 의 /다/,두 번째 에서는 /사/의 탈락이 이루어 져야 한다.반

면에 ‘달각’과 ‘아삭’처럼 짧은 형태가 기본이라는 가정에서는 긴 형인 ‘달가닥’과 ‘아사삭’을 

도출하기 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다/와 /사/의 첨가가 필요하다.

에서 ‘어떤 식으로든’이라고 명시한 것은 이 첨가나 탈락이 음운규칙에 의해서만 일어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와 같은 음성상징어

들 간의 확장과 축소를 좀 더 잘 이해하기 해서는 이 들에서 일어나는 음운규칙 뿐 아니

라 사첨가나 부분 첩 등에 의한 형태  확장이나 일부 합성어나 완 첩형이 형태 으로 

축소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먼  ‘달가닥’이 ‘달각’으로,‘아사삭’이 ‘아삭’으로 축소한 것으로 본 첫 번째 가정

에서 어떻게 /다/와 /사/가 탈락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이지양(1998:149-150)은 ‘달각-달

가닥’을 포함한 아래 (1)과 같은 들의 계를 ‘악/억’을 미사로 가지고 있는 ‘굼질-굼지

럭’등의 와 구별하면서 자의 들은 후자와는 달리 미사에 의한 확장으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하 다.그는 만약 ‘달가닥’이 미확장의 경우라면 ‘악’이 결합되지 않은 원래 어근은 

‘달갇’이어야 하지만 ‘달각’으로 나타나는 ,‘만지작/만작’의 경우 미사에 의한 확장이 

아니고 오히려 어 의 ‘지’가 탈락된다는  등을 들어 축소의 일종인 ‘융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1) 만지작만지작:만작만작

잘카닥잘카닥:잘칵잘칵

달가닥달가닥:달각달각

옥시 옥시 :옥실옥실

그 그 : 겅 겅

도도록도도록:도독도독

야기죽야기죽:야죽야죽

삐그덕삐그덕:삐걱삐걱

이러한 견해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 국어 사 을 비롯한 부분의 국어사 에서 이

들의 계를 본말과 말의 계로 정의한 것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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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받아들여지기 해서는 왜 ‘달가닥’과 같은 에서는 끝음 의 /

다/가 탈락되나 ‘만지작’과 같은 에서는 간 음 인 /지/가 생략되는 지와 이들의 탈락

이 음운규칙에의한 것인지 아니면 형태  축소에 의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

이다.마찬가지로 ‘아삭-아사삭’의 계가 ‘융합’과 같은 축소에 의한 도출이라면 왜 /사/가 

탈락해야 하는지,어느 음 에서 그러한 탈락이 일어나는 지에 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

다.

반면에 ‘달각-달가닥’과 ‘아삭-아사삭’의 계가 축소가 아닌 확장이라면 어떠한 형태·음

운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확장이 일어났는지에 한 설명이 요구된다.만약 ‘달가닥’이 어

기 ‘달각’에 ‘소곤닥’등에서처럼 미사 ‘닥’이 첨부되어 형성된 것이라면 왜 ‘*달각-닥’에서 

첫 번째 /ㄱ/의 탈락이 일어나는지에 한 음운론  설명이 필요하다.마찬가지로 ‘아사삭’

의 경우 어기 ‘아삭’의 끝음 이 첩에 의하여 반복된 경우라면 왜 표면형이 ‘*아삭-삭’이 아

닌 ‘아사삭’인지에 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의 두 상징어 짝들이 모두 확

장의 들이라면 왜 ‘달가닥’의 경우는 사 ‘닥’에 의한 확장이 일어나고 ‘아사삭’의 경우는 

어말 부분 첩에 의한 확장이 일어나는지에 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결코 간단치만은 않아 보이는 이러한 음성상징어의 확장과 축소가 어떤 

유형으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문제의 핵심을 좀 더 잘 이해하기 하여 다

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자.

첫째,지 까지는 ‘달각-달가닥’의 만 보았으나 이 음성상징어 짝과 어원 으로 분명 

련이 있는 ‘달그락’은 이들과 어떤 계에 있는 것인가?이  역시 축소가 일어나 ‘달각’이 

되는 것인가?혹은 ‘달각’에서  다른 미사 ‘락’이 첨가되어 확장된 것인가?‘*달각-락>달

그락’을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둘째,(1)에 있는 음성상징어 짝들은 모두 축소가 아니면 확장의 계로만 해석되는가?

이  어떤 짝들에서는 축소가 일어났고 어떤 짝들은 확장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를 들면 ‘만지작’의 경우 송철의(1993:189)에서처럼 동사어간 ‘만지-’에 미사 ‘작’이 붙

어서 확장이 일어났으나 ‘만작’은 이 확장형에 /지/가 탈락하여 다시 축소가 일어난 것일 수 

있는가?

셋째, 의 경우와 련하여 서로 련된 짝의 경우에 꼭 짧은 형과 긴 형만이 어기가 되

어야 하는 것인가? 를 들면 ‘그 -겅’이나 ‘달그락-달각’의 경우 미사 ‘’이나 ‘락’을 

인정한다면 어기가 ‘그-’와 ‘달그’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이러한 경우 이 상징어 짝들은 

단순한 확장이나 축소가 아니라 공유하는 어기에 각각 다른 미사가 붙어서 확장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인가?

넷째,이러한 질문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말에 일어나는 음성상징어의 확장과 축소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분석이 국어의 형태  음운론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필자는 본 논문의 네번째 질문에 한 답으로 우리말 음성상징어에 일어나는 확장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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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유형을 모두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아직 미해결의 문제가 그 만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 까지 필자가 수행한 우리말 음성상징어와 첩에 한 연구

를 바탕으로 어도 박창원(1993),이문규(1996),신 진(1998),이지양(1998)등의 선행연

구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분석과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음성상징어의 확장과 축소

국어 음성상징어들 간의 계는 그 유형에서 확장과 축소로 그리고 유형발생의 원인에서 

음운  요인과 형태  요인으로 별되고 이들은 다시 각각 형태나 음운규칙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된다.

(2)국어 음성상징어의 확장과 축소 유형

가.형태  요인

1)형태  요인에 의한 확장

1.1) 첩에 의한 확장:아삭>*아삭-삭>아사삭

1.2) 사에 의한 확장:굼질>굼질+억>굼지럭

2)형태  요인에 의한 축소:*오 시 >옥시

나.음운  요인

1)음운  요인에 의한 확장 (  없음)

2)음운  요인에 의한 축소:아리송>알쏭

다만 음운론  요인의 경우 확장의 는 발견되지 않고 주로 ‘아리송-알쏭’과 같은 축소의 

들이 있을 뿐이나 형태론 인 확장이나 축소가 일어난 들에서 음운규칙이 용되는 경우들

은 자주 발견된다.

2.1. 형태적 요인에 의한 확장

2.1.1 첩에 의한 확장

첩에 의한 확장은 완 첩과 부분 첩으로 나뉘고 이  부분 첩은 다시 두 첩의 

경우와 미 첩의 경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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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첩에 의한 확장

가.완 첩

빵-빵빵

아삭-아삭아삭

떼굴-떼굴떼굴

나.부분 첩(두)

떼굴-떽떼굴

둥실-두둥실

다.부분 첩(미)1)

빵-빠방

팡-방2)

아삭-아사삭

주룩-주루룩

따릉-따르릉

쩌 -쩌러

주루루-주루루루

의 들  부분 첩의 경우에는 어기의 CV(C)반복이 일어난 후에 다음의 (4)의 들에

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의 음운규칙이 용되고 있다.

(4)

*빵-빵>빠방

*팡-팡> 방

*떽-떼굴>떽떼굴

*둥-둥실>두둥실

1)학자에 따라 이 들을 미 첩으로 보지 않고 내부 첩(internalreduplication)으로 보기도 하나 형태

론 으로 요 첩(infixalreduplication)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우리말에는 요사가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내부 첩에 의한 분석은 Chung(1997)참조. 미 첩에 의한 분석의 로는 Jun(1994),Kim

(2003)참조.

2)‘빵-빠방,팡-방’은 두 첩과 미 첩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으나 후치사 주인 우리말에 두사가 없

다는 특성상 미 첩으로 분류한다.(나)의 두부분 첩의 경우도 이미 Kim(2009)에서 주장한 바 로 

두 첩이라기 보다는 ‘떼굴떼굴’과 같은 완 첩에서 형태  축소 (morphologicalreduction)가 일

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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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삭>아사삭

첫 번째 규칙은 /ㄱ/과 /ㅇ/이 자음군 안에서 연달아 일어날 때 그  하나가 탈락하는 이

화작용의 규칙이다.

5)자음군 이화작용 (Kim 2003)

KCVK{C,#}⟶ CVK{C,#}(K=/ㄱ/,/ㅇ/)3)

이 규칙은 ‘아사삭’이나 ‘두둥실’의 경우에는 용되나 ‘떽떼굴’의 경우에는 두 번째 /ㄱ/이 

자음군이나 어말에 있지 않으므로 용되지 않아서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이 규칙은 이미 

이숭녕 (1960)에서 ‘평양>피양,공양미>고양미,*종용히>조용히,생강>새앙>생’등에서 주

목한 바 있으며 Kim(1995)에서 좀 더 세 화 시켜 우리말 /ㄹ/불규칙 변격의 설명에 확

 용시킨바 있다.

신 진(1998)에서는 ‘*달각-닥>달가닥’과 같은 에서 ‘닥’의 성이 폐쇄음이므로 ‘폐쇄

음 연쇄제약’에 의하여 선행음 의 폐쇄음 /ㄱ/이 탈락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그러나 이 

주장은 왜 같은 규칙이 ‘떽떼굴’과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 지에 한 설명이 없다.

한 ‘*둥-둥실>두둥실’의 경우 폐쇄음의 연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ㅇ/이 탈락하고 있는

데 이를 설명할 수 없다.반면에 의 규칙 (5)는 이 두 들을 자음군의 이화작용이라는 자

연스러운 음운규칙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록 방언이긴 하지만 국어에 이미 존재하

는 음운규칙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규칙은 ‘빵-빠방’이나 ‘팡-방’의 경우에 용되는 것으로 첩이 일어난 음성상

징어에서 경음이나 격음이 소  후두자질을 상실하여 평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이러한 

상이 일어나기 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첫째, 첩이 일어난 경우에만 일

어난다.둘째,평음화는 모음과 모음사이에서만 일어난다. 를 들면 ‘떽떼굴’의 경우 첩이 

일어나서 첫 번째 조건이 만족 되었으나 경음 /ㄸ/이 모음과 모음사이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평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모음과 모음 사이는 자음의 약화(lenition)가 자주 일어나는 환경이다.그러나 이 환경에

3)이 규칙은 그 동안의 한국어 부분 첩 규칙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조한 것이나 지면 계상 이들을 

모두 소개할 수 없음은 유감이다.다만 심사자 한분이 지 한 문제,즉 (4)의 들을 어기와 첩사간의 

상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그 이유는 자는 부분 미 첩 후 이 들에서 일어

나는 변화,즉 /ㄱ/과 /ㅇ/의 탈락과 /ㅃ/이 유성의 /ㅂ/으로 나타나는 상을 음운론 인 문제로 정

의하고 이를 ‘음운론 ’으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어기와 첩사간의 상의 차이를 이용한 설명은 

설혹 그 설명이 가능하다 할 지라도 음운론 인 문제를 형태론 으로 해결하려한다는 에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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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꼭 모든 경음과 격음이 약화되어 평음화하는 것은 아니다. :아빠,아 다 등.그러면 왜 

하필 첩이 일어난 음성상징어의 경우에만 이러한 규칙이 용되는 것일까?이는 이화작용 

특히 그라스만의 법칙(Grassmann'sLaw)과 같은 자음군 간에 일어나는 이화작용의 메카

니즘이 같은 류의 격음이나 경음이 연달아 일어날 때 그  하나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즉 

'ChVCh'이나 'C'VC'‘와 같이 후두자질을 가진 같은 자음이 연달아 일어나면 이  하나가 

약화하여 탈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라스만의 법칙이 용되는 많은 들이 그 듯이 첩

과 같은 형태규칙은 이러한 자음군 이화작용을 일으키는 최 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

다. 첩이 일어난 우리말 음성상징어에서 격음과 경음의 평음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

기에 있다.그러나 우리말에서는 그라스만의 규칙에서와는 달리 평음화하는 격음이 모음과 

모음사이에 있어야만 되는데 이는 곧 자음군 탈락규칙과 모음간에서 일어나는 자음약화규칙

이 서로 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음운규칙간의 시네르기(synergia)작용은 여러 

언어에서 발견된다.4)

이문규(1996)에서 의 문제와 련하여 국어의 음장이 첫음 에만 유지됨을 들어 후

두자질이 둘째 음  이하에서는 실 될 수 없다는 제약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외가 많은 

계로 유지될 수 없음을 지 한 바 있다.그는 결국 첨가된 성자음이 선명시

(prespecification)된 것으로 처리하 다.반면에 신 진(1998:22)은 ‘음운론  이유’는 언

하기 어려우나 음성학  근거로 ‘일단 CVCCVC-->CVCVC와 같은 규칙의 용에 따

른 음 연쇄의 변화로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자음의 음성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고 하 다.

시네르기 개념을 이용한 설명은 이러한 비음운론  장치나 외에 의존하기 보다는 음운규칙

간의 동작용(synergia)을 이용한 음운론  설명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2.1.2 사에 의한 확장

사에 의한 확장은 다음의 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미확장으로 나타난다.

6) 미사에 의한 확장

가. 미사 -악/억/앙/엉에 의한 확장

꼼질-꼼지락

주물-주물럭

몽 -몽그작

머뭇-머무

4)/Ch/나 /C'/와 같은 후두자질을 가진 자음을 자음군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하나

의 자음이지만 내부에 두 요소가 들어있는 이  구조이므로 일반화된 이화작용의 설명에서 자음군 이화

작용의 들로 본 것이다.Kim(2003);Kim(199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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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붓-구부정

나. 미사 -닥/덕/당/덩에 의한 확장

달각-달가닥 

삐걱-삐거덕 (삐그덕)

달강-달가당 

뎅강-뎅가당 

딱깍-딱까닥

잘강-잘가당 

왱강-왱가당 

쟁강-쟁가당 

다. 미사 -락/럭/랑/ 에 의한 확장

달각-달그락

갈강-갈그랑

꼼작-꼼지락

바삭-바스락

아창-아치랑

깨작-깨지락

간닥-간드락

닥-드락

(6가)에서 ‘몽 -몽그작’과 같은 들을 단순한 미사 ‘악’의 첨가로 보는 이유는 역사

으로 /ㅅ/과 /ㅈ/은 음  말에서 /ㅅ/으로 화되기 때문이다.홍윤표(2004)에 의하면 

국어 ‘송곳’은 ‘솔’과 ‘곶’의 합성어로서 15세기에 ‘솔옺~솔옷’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음

말 /ㅈ/이 /ㄷ/이 아닌 /ㅅ/으로 화됨을 보여 다고 하겠다.5)

5)Kim(2006)참조.심사자 한분께서 /ㅈ/이 어말에서 /ㅅ/으로 화됨은 15세기 정도까지만 존재했다는 

것이 정설이므로 16세기 이후에는 ‘몽 ’이 [몽귿]으로 발음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몽그작’에서 ‘-악’

이 첨가되었다고 주장하기 해서는 *몽 >몽 의 변화가 15세기까지는 일어났음이 밝 져야 하고 ‘몽그

작’도 16세기 이 에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함을 지 하 다.좋은 문제제기이나 음성상징어의 특성

상 주로 구어에서 사용된다는 을 감안할 때 문헌자료가 부분인 우리말 역사자료에서 ‘몽 -몽그작’의 

변화를 문헌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다만 흥미로운 은 ‘몽 -몽그작’은 어간을 /ㅅ/말음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깆-어기 /은 /ㅈ/말음으로 표기하고 있는 이다.표면상 후자는 확실히 ‘-억’에 의한 확장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것 한 분명치 않은 이 있다.왜냐하면 1936년에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 ‘조

선어 표 말 모음’에는 ‘뭉 뭉 -뭉그 뭉그 ’은 수록돼 있으나 ‘어깆어깆-어기 어기 ’은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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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규(1996)에서 꼬깃>꼬기작,배틀>배트작 등과 꾸불>꾸불텅,떠듬>떠듬  등을 비

교하면서 자는 원형태의 어말 자음이 탈락되나 후자의 경우 그 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이

라고 했다.그런데 자에서 ‘ㄹ’이 ‘ㅈ’앞에서 탈락하는 규칙은 국어에 있으나 ‘ㅅ’이 이러

한 환경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다.이러한 환경에서는 보통 ‘ㅅ’이 음  말에서 화되어 /

ㄷ/으로 날 것인데 이런 경우 /ㄷ/과 /ㅈ/이 만나 경음이 되었을 것이다.즉 ‘꼬기짝’으로 

되었어야 할 것이다. :갸웃-둥>갸우뚱‘.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몽 -몽그작‘과 같은 들

을 미사 ’악‘의 첨가에 의한 확장으로 분석한다.

(6나)의 들은 모두 (3다)의 들에서처럼 자음군 이화작용 (5)가 용되는 들인데 이 

들은 몇 가지 에서 부분 첩인 후자의 경우들과 매우 닮았다.원래 자음군 이화작용은 

‘딱깍’이나 ‘속삭’의 에서 볼 수 있듯이 국어의 모든 어휘에 용되는 규칙은 아니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6나)와 (3다)에서는 이 음운과정이 매우 규칙 으로 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능면에서도 매우 비슷하다는 이다. 를 들면 ‘아삭아삭’과 ‘아사삭’의 함축  의미의 

계는 ‘달각달각’과 ‘달가닥’의 어감과 같다.더욱 흥미로운 은 이 음성상징어들의 분포가 

서로 상호 보완 이라는 것이다.국어에서 미부분 첩은 (7)과 같은 조건에서 일어나는데 

(3다)의 들은 모두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고(‘빵>빠방’과 같은 단음  어기의 경우 (7

가)의 조건만 만족시킨다)(6나)의 들은 모두 이 조건을 어기고 있다.이 상보  분포는 무

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7) 미부분 첩의 조건 (Kim 2003;Kim 2006)

가.어기가 자음으로 끝나면 그 자음은 연구개음 /ㄱ/이나 /ㅇ/으로 끝날 것.

나. 첩되는 음 이 설단음 /ㄷ,ㅈ,ㅅ,ㄹ/을 성으로 가질 것.

다. 첩되는 음 을 선행하는 모든 음 들이 열려 있을 것.

Kim(2005)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듯이 (6나)의 미사 ‘닥’은 주로 (7)의 조건을 만족시키

지 못하는 음성상징어 어기에 붙어서 미부분 첩이 하는 기능을 신하고 있는 것이다.최

근의 첩연구(Alderete etal.1999)에서는 이러한 들을 고착음에 의한 첩

(reduplicationwithfixedsegmentism)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우리말의 경우 '닥‘은 원

래 ’소곤소곤-소곤닥‘이나 ’수근수근-수근덕‘에서처럼 반복을 나타내는 미사 이었으나 음성

상징어  의성어의 경우 부분 첩의 역할을 신하는 데 용(exaptation)된 것이다 

(Lass1990).주로 첩된 음성상징어에만 용되는 (5)의 이화작용규칙이 ’*달각-닥>달가닥

‘과 같은 에서 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6다)의 들은 (6가,나)의 들과는 달리 모두 단순한 미사의 확장으로는 설명되지 않

‘어긔 거리다~어기 거리다’만 나오기 때문이다.즉 ‘어깆’이 ‘어기 ’에서 ‘-악/억’의 미사가 있는 것으

로 추정한 후형성 (backformation)의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 문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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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들이다.왜냐하면 어기 ‘달각’에 미사 ‘락’이 첨부되었다면 표면형이 ‘달그락’으로 나

타나기 보다는 규칙 (5)가 용되면 ‘*달각-락>달가락’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6)그

다면 ‘달각-달그락’과 같은 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상징어 

짝이 같은 어근을 공유한다는 것인데 이를 ‘*달그-’라고 가정하면 ‘달각’은 이 어근에 (6가)에

서처럼 미사 ‘-악’이 붙으면서 어근의 끝모음 /으/가 탈락한 것이고 (*달그-악>달각),‘달

그락’은 같은 어근에 미사 ‘락’이 첨부된 것이라고 보면 ‘달각-달가닥-달그락’의 계가 분

명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의 들은 미사 ‘락’이 ‘닥’과 상보  분포에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8) 미사 ‘닥’과 ‘락’에 의한 확장

달각-달그락-달가닥

덜걱-덜그럭-덜거덕

달강-달그랑-달가당

덜겅-덜그 -덜거덩

댕강-댕그랑-댕가당

뎅강-뎅그 -뎅거덩

잘각-잘그락-잘가닥

잘강-잘그랑-잘가당

왱강-왜그랑-왱가당

쟁강-쟁그랑-쟁가당  

이는 마치 ‘걷다-걸어’와 같은 ‘ㄷ’불규칙 동사에서 /ㄷ/이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ㄹ/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달가닥’은 ‘달각’에 ‘닥’이 붙어서 나온 것이므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나 ‘달그락’은 ‘달그-’에 ‘닥’이 붙은 것이므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ㄷ/이 /ㄹ/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이문규(1996:51)에서 이 처럼 두 종류의 형

태 확장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하여 서로 다른 어기,즉 ‘달가+ㄱ’과 ‘닭+악’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 분석은 ‘달가’와 ‘닭’의 계에 한 설명이 없어서 ‘달그락’과 ‘달가닥’의 계를 

설명해 다고 볼 수 없다.

6)심사자 한분이 ‘달가락’도 가능하다 하 으나 이는 ‘달그락’의 잘못된 표 인 듯하다.만약 이 형태가 실제

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아마도 후에 설명할 ‘삐그덕’처럼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신형(neologism)'일 가

능성은 있다.이 경우 ’-닥/덕‘ 미사로 인한 확장이 ’삐걱‘(*삐걱-덕>삐거덕)뿐 아니라 ’*삐그‘에도 용

되고 있듯이 ’-락/럭‘에 의한 확장 한 /*달그/외에 ’달각‘(*달각-락>달가락)에도 용되고 있다는 증거

가 된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 형태들에 한 빈도수조사를 통한 세심한 사회언어학  연구 후에 가능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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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음성상징어 에는 (8)처럼 ‘닥’과 ‘락’에 의한 확장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있는가 하면 아래 들처럼 이  하나가 없는 경우가 있다.

(9)‘닥’이나 ‘락’에 의한 확장 (**은 비존재형을 가리킴)

가.‘락/랑’에 의한 확장 

갈강-갈그랑-**갈가당

겅-그 -**거덩

꼴짝-꼴 락-**꼴짜닥

꼼작-꼼지락-**꼼자닥

나.‘닥/당’에 의한 확장

왈칵-**왈크랑-왈카닥

삐걱-**삐그럭-삐거덕

딱깍-**딱끄락-딱까닥

벌 -**벌르 -벌러덩

꿀꺽-**꿀끄럭-꿀꺼덕

찰싹-**찰씨락-찰싸닥

쏠락-**쏠르락-쏠라닥

(9가)의 경우는 소  고착음(fixedsegmentism)에 의한 부분 첩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

우이고 (9나)는 ‘왈칵’이나 ‘삐걱’등의 어기자체가 미사 ‘악’이나 ‘엉’이 붙지 않은 어근이

기 때문이다 (Kim 2005:314).(9가)의 ‘꼴 락’이나 ‘꼼지락’은 어근 ‘*꼴쯔-’와 ‘꼼즈-’에 

‘락’이 붙은 것인데 모음 /으/가 치조구개음 뒤에서 /이/로 설모음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2.1.3.부분 첩과 미사 부착이 같이 일어난 경우

이 경우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들은 비록 그 수가 많지 않으나 국어음성상징어의 확

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한 아래 (10)의 들이다.

(10)

닥-드닥-다닥

푸득-푸드덕-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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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닥’과 ‘푸드득’은 ‘닥’과 ‘푸득’이 (5)의 부분 첩의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미 첩이 

일어난 후 (7)의 이화작용규칙이 용된 경우임이 분명하다.그러나 ‘드닥’과 ‘푸드득’은 이 

어기들의 어근인 *드-와 *푸드-에 어말부분 첩이 일어나고 여기에 다시 미사 ‘악’이 첨

부된 것(*드-드-악,*푸드-드-억)으로 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왜냐하면 만약 단순

히 미사 ‘닥’이 첨부된 것이라면 (8)의 ‘달그락’등의 경우나 아래 (11)의 경우처럼 /ㄷ/이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ㄹ/로 변하여 ‘**드락’,‘**푸드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푸드-’가 어근임은 어말 CV 첩형 '푸드드‘에서도 확인된다.박창원(1993:29)에서 이처럼 

확장형인 것은 분명한데 둘째 음 의 모음과 셋째 음 의 모음이 달라지는 들을 근거로 음

의 구조에서 성과 종성이 분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는데 와 같이 부분 첩후 

미사 ’악/억‘이 붙은 것이라면 우리말 음 구조를 밝히는 로는 하지 않은 것 같다.

반면에 아래 (11)의 들은 (10)의 경우와는 달리 첩이 일어난 것(*그르-르-엉>그르 )

으로 볼 수도 있고 단순히 미사 ‘닥/덕/당/덩’이 첨가된 것(*그르-덩>그르 )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이다.

(11)

그 -그르

가랑-가르랑

짜랑-짜르랑

쩌 -쩌르

차랑-차르랑

다만 ‘그르 ’이 ‘그 ’으로부터 단순 미부분 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왜

냐하면 단순한 미부분 첩이면  ‘그 그 >*그 ->그러 ’이 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르 ’이라는 확장형의 존재는 ‘그 ’ 한 단순형태소가 아니라 어기 ‘그르-’에 

사 ‘-엉’이 첨부된 것임을 간 으로 시사한다.

아래의 들 한 단순부분 첩으로 설명될 수 없다.

(12)

아작-아지작,아지직

으 -으지 ,으지직

배착,배칠-배치작

비척,비칠-비치

의 들은 두 가지 공통 을 가지고 있다.첫째는 ‘아작-아지작,아지직’이 단순 부분 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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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아작-아자작’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나 이 들은 모두 그러한 가 아니다.둘째,

의 확장 형태들은 모두 그 간음 이 /ㅈ,ㅊ/과 같은 치조구개음을 두음으로 그리고 /

이/모음을 음 의 핵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다.여기서 우리는 이 들이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그 -그르 ’의 와 매우 유사함을 직감할 수 있다.즉 이 들은 ‘그르-’와 마찬가지

로 어기가 매개모음 /으/로 끝나지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미사가 오는 경우에 *아즈-

악>아작 등에서처럼 탈락한다는 과 *아즈-즈-악>*아즈작>아지작으로 어말 CV부분 첩에 

의하여 확장이 일어난다는 이 같다.다만 국어사에서 잘 알려진 로 이 매개모음 /으/는 

아>아침,등의 에서 볼 수 있듯이 구개치조음뒤에서 /이/로 변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의 분석은 다음의 들에서 그 정체를 더 확실히 드러내 다.

(13)

아창,아칠-아치랑

어청,어칠-어치

꼴짝-꼴 럭

꿀쩍-꿀 럭

꿈 ,꿈질-꿈지럭

난작,난질-난지락

는 ,는질-는지럭

‘아칠-아치랑’은 ‘-앙’에 의한 미사 확장임을 보여 다.그러면 ‘아창’은 어디서 나온 것일

까?여기서 우리는 이 음성상징어의 어기가 ‘아츠’이며 여기에 미사 ‘-앙’,‘-을’이 첨부되어 

확장된 후 의 /으/-설모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4)

*아츠-앙>아창

*아츠-을>*아츨>아칠

*아츠-을-앙>*아츠랑>아치랑

다음의 들은 의 들과는 달리 어간이 /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다.

(15)

가칠-가치작

거칠-거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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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가착,**거척’과 같은 음성상징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단지 이들은 각각 

‘가칠/거칠’과 같은 용언의 어간에 미사 ‘-작’이 붙은 경우이다.여기에 속하는  다른 

로는 ‘비틀-비트 ,배틀-배트 ’의 를 들 수 있겠다.이 들은 국어에 잘 알려진 치음 앞

에서 /ㄹ/이 탈락한 경우들이다.그런데 이들은 ‘배착-배치작’의 들과도 연 되어 있는 듯

하다.이에 하여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2. 형태적 요인에 의한 축소

국어에는 합성어의 경우 아래의 들에서처럼 특별한 음운규칙의 용 없이도 축소가 일

어나는 경우가 있다.

(16)

어슷비슷-엇비슷

가지가지-갖가지

고루고루-골고루

이 들은 모두 합성어 혹은 완 첩된 단어의 첫 요소가 ‘CVC’로 어들면서 축소가 일어

난 들이다.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음성상징어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된다.

(17)

*오 -시 >옥시  (cf.오 오 ,시 시 )

*와 -시 >왁시  (cf.와 와 ,시 시 )

*드 -시 >득시  (cf.드 드 ,시 시 )

*우 -시 >욱시  (cf.우 우 ,시 시 )

*와 -다 >왁다  (cf.와 와 ,다 다 )

‘옥시 ’이나 ‘왁다 ’같은 들은 원래 ‘*오 -시 ‘과 ‘*와 -다 ’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의 ‘엇비슷’에서처럼 그 첫 어기를 ‘CVC’로 축소하여 생성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합성어의 형태  축소는 완 첩과 부분 첩의 계를 이해하는데

도 도움이 된다. 에서 우리는 ‘떽떼굴’이나 ‘주루룩’을 부분 첩에 의한 확장의 로 정의하

으나 상응하는 완 첩의 들과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축소의 경우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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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데굴데굴-덱데굴

둥실둥실-두둥실

주룩주룩-주루룩

따릉따릉-따르릉

쩌 쩌 -쩌러

완 첩의 들도 합성어의 일종이므로 어두부분 첩의 경우 어두로부터 ‘CVC’를,어말부

분 첩의 경우 어말로부터 ‘CVC’를 선택하여 형태  축소형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의 들 에는 ‘CVC’신에 ‘CV’를 택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은 에서 이미 설

명한 이화작용규칙 (4)가 용된 결과이다.7)

끝으로 다음과 같은 들도 미사 ‘닥’을 합성어의 두 번째 요소로 간주하면서 같은 축

소규칙을 용한 결과인 듯하다.

(19)

소곤-닥>속닥

수군-덕>숙덕

이 들은 모두 두 형태요소가 합성하여 이루어진 음성상징어의 긴 형태가 짧은 형태로 일정

한 규칙에 의하여 축소되었음을 보여주는데 모두 첫 형태소의 ‘CVC’를 택하는 공통 이 있

다.

마지막으로 ‘그 ’과 ‘갈그랑’은 에서 ‘겅’과 ‘갈강’과 비교하여 어근 ‘그-’와 ‘갈

그-’에 미사 ‘랑/ ’이 첨부된 것으로 보았으나 ‘그 그 -그 ’에서와 같이 형태론  요

인에 의한 축소로 볼 수도 있다.다만 ‘갈가랑’은 같은 규칙으로 설명하려면 ‘겅’에 상응하

는 ‘*강’을 상정하여서 ‘강강-랑’과 같이 형태론  축소가 일어난 후 //의 음

치에 따른 구 에 의하여 ‘갈그랑’이 된다고 설명해야만 한다. 국어 ‘갉다’가 세국어

에서 ‘다’인 을 감안하면 이 분석 한 가능해 보인다.

2.3. 음운적 요인에 의한 축소

음성상징어의 형태  확장이나 축소 후에 음운규칙의 용이 일어날 수 있음은 이미 언

7)이 들  특히 두 첩으로 간주되는 ‘덱데굴,두둥실’과 같은 들은 형태  축소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착어인 알타이어계의 경우 원칙 으로 두사가 없기 때문이다.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Kim

(200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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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다음의 들은 이러한 형태  확장이나 축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음운규칙에

만 의지하여 일어난 축소의 들이다.

(20)

아리송>알쏭

바르작>발짝

이기죽>익죽,이죽

야기죽>약죽,야죽

‘아리송-알쏭’의 상징어 짝을 간모음탈락(syncope)에 의한 축소의 로 보는 데는 우선 상

징어 ‘아리아리’가 존재한다는 이 가장 크게 작용하 다.여기에 국어에서 /ㄹ/이 치조구

개음 앞에서 탈락하는 규칙은 음성상징어에서도 용하는데 ‘아리송-알쏭’과 ‘바르작-발짝’

에서는 용되지 않는다는 이다.그 이유는 이 들에서 /ㄹ/이 뒤에 오는 치조구개음과 

간모음 탈락이 일어난 후에야 인 하게 되기 때문이다.‘*솔-나무>소나무,*바늘-질>바느

질’등은 모두 /ㄹ/과 치조구개음 사이에 직 인 이 일어난 을 감안한다면 간모

음탈락에 의하여 ‘바르작’에서 ‘발짝’으로 축소된 후에야 인 이 일어난 이 들이 /ㄹ/탈락 

규칙에 외가 됨은 이해가 된다.

‘이기죽-익죽’과 ‘야기죽-약죽’ 한 같은 간모음탈락에 의한 축소가 일어난 경우이다.

그런데 이 축소형들이 의 이화작용규칙을 겪어서 ‘이죽,야죽’이 나오게 된 것이다.이 들

은 비록 ‘*달각-닥>달가닥’이나 ‘*아삭-삭>아사삭’에서처럼 이화작용이 의무 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에서 언 한 ‘공양미~고양미’에서와 같이 수의 으로 일어난 경우이

다.

이 같은 간모음탈락에 의한 축소의  다른 로 ‘헐 벌떡’과 ‘할 발딱’을 들 수 있겠

다.이들 합성어의 첫 부분은 음성상징어 ‘헐헐,할할’등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들이 분명한

데 이들은 Kim(2008)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그 기 형이 ‘*허르-’와 ‘*하르-’일 개연성이 있

다.이 어기가 어말 부분 첩과 함께 미사 ‘업’과 부사형 미사 ‘이’가 첨가 되어 ‘*허르-르

-업-이>*허르러비>*허르러이>*허르 >헐 ’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다음의 들 한 음운론  요인에 의한 축소로 보이나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21)

옥시 >옥실

왁시 >왁실

득시 >득실

욱시 >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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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왁다 >**왁달’에서는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ㄱ/이 탈락하지 않기 때문이

다.만약 음운론  축소로 보고자 한다면 이 규칙은 ‘시 >실’에만 용되는 제한  규칙인데

다 국어에서 /ㄱ/이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들은 단순히 음운 혹은 형태  요인에 의한 확장이나 축소로 볼 수 

없는 경우로 두 요인이 복합 으로 용된 경우이다.

(22)

완 첩 부분 첩

살:살 사르르

돌:돌 도르르

: 주르르

활:활 화르르

이 들은 채완(1986)에서 이미 지 한 로 완 첩과 부분 첩 형태들이 같은 어기를 공

유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다만 그 어기의 형태가 ‘*살’과 ‘*사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Kim(1984)은 자로 보고 부분 첩의 경우 *살의 끝자음 ‘ㄹ’이 ‘*살>*살-ㄹ>사르르’에서

처럼 먼  겹자음화한 후 /으/삽입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 다.그러나 문제는 우리말에서 

음성상징 어기의 끝자음 /ㄹ/이 겹자음화하여 확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는 이다.  

다른 문제는 ‘살:살’과 같은 완 첩의 경우 첫음 이 길게 발음된다는 이다.배주채

(2003)은 이 음장을 음성상징어에 일어나는 ‘표  장음’의 경우로 보았으나 Kim(2008)의 

분석에 의하면 이 음장은 음운론 인 것으로 명났다.

그러면 완 첩에서는 모음이 길게 나는데 반하여 부분 첩에서는 짧게 나는 (22)의 

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이러한 경우 역시 문제는 기 형이 무엇인가 하는데로 귀착

된다고 할 수 있다.즉 원래 짧은 모음이었으나 어떤 이유로든 (를 들면 보상  장모음화와 

같은 음운과정에 의하여)길어졌을 가능성과 원래 긴 모음이었으나 어떤 음운과정에 의하여 

짧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게 보면 종 의 분석과는 달리 네 가지의 기 형의 가능성이 있게 되어 분석이 더욱 

복잡해질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다행히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하여 반드시 분석이 복잡해

지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아래와 같은 불규칙동사에서도 같은 음장의 변이가 나타나기 때

문이다.

(23)

걷:다 걸어

돕:다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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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ey(1978)는  들에서 장모음이 나타나는 이유로 이 동사들의 기 형이 ‘*거드-’와 

‘도 ’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말 /으/가 탈락하면서 보상  장모음화가 일어

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24)

거드-다 거드-어

“ 거더 모음탈락:V-->Ø/___+V

걷:다 “ 간모음 /으/탈락과 보상  장음화

“ 거러 ‘ㄷ-변격’에 의한 변화

이러한 분석은 (22)의 경우도 기 형 */사르/,*/도르/등이 먼  어말에서 /으/탈락을 겪

고 이에 한 보상으로 장음화가 일어난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이를 ‘살:살’과 ‘사르르’의 

경우에 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25)

사르 사르

사르-사르 사르-르 (완   부분) 첩

사르살 사르-ㄹ 어말 /으/탈락

사르살: 사르:-ㄹ 보상 장음화

살:살: 사르:르: (완   부분) 첩

살:살 사르르 비어두음  단모음화

의 도출과정에서 첩이  다시 용되는 이유는 Wilbur(1973)의 동일성제약(identity

constraint)에 의한 것이다.즉 첩은 국어에서 생산  과정으로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

어서 여러 음운과정에 의하여 괴된 첩소간의 동일성이 첩의 재 용으로 회복될 수 있

게 된 것을 의미한다.반면에 /ㄹ/뒤에서 용되는 어말모음탈락규칙(apocope)은 우리말에

서 더 이상 생산 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이는 러시아 우주정거장의 이름인 ‘미르(Mir)'와 

같은 최근의 차용어에 같은 규칙이 용되지 않는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8)

8)(25)의 도출과정이 ‘비 실 으로 복잡’하다는 지 이 있었다. 의 설명에서 기 형에서 표면형까지의 과

정이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자는 음운론의 문제 의 하나는 도출과정에 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다는 이라고 생각한다.도출과정은 음운론 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한 도구이지 그 자

체가 이론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물론 도출의 순서가 역사  변화를 차례 로 보여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를 들면 (25)에서 첩이 반복 으로 일어나는 것은 형태론 규칙으로서 용되는 

첩규칙의 지속성(rulepersistence)를 보여주기 함일 뿐이다.이런 에서 ‘언어습득과정’과 연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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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 도출과정이 흥미로운 것은 음성상징어기가 첩과 같은 과정에 의하여 형태  확

장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말 /으/탈락으로 인한 음운  축소가 일어나자 다시 Wilbur(1973)

의 동일성 제약을 충족시키기 하여 첩이 일어나 다시 형태  확장이 일어났는데 완

첩 후 음운규칙의 용으로 인해 그 변화가 *사르-사르에서 ‘살:살’로 변해 표면상으로는 

축소가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이다.

3. 결론과 남은 문제들

지 까지 분석한 음성상징어의 확장과 축소의 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달각-달가닥’은 축소가 아닌 어말부분 첩에 의한 형태  확장의 경우이다:*달각>*

달각-닥>달가닥.이들의 계를 본말(달가닥)과 말(달각)의 계로 본 이지양(1998)과 표

국어 사 을 비롯한 부분의 국어사 의 견해는 수정이 필요하다.

나.‘달각-달그락-달가닥’은 모두 음성상징어기 *달그-를 공유한다.‘달각’은 이 어기에 

미사 -악이 첨부되어 확장된 경우이고 (*달그-악>달각)‘달그락’은 같은 어기에 미사 -닥이 

첨부되어 확장된 것인데 /ㄷ/불규칙동사의 경우에서처럼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ㄷ/이 /

ㄹ/로 변했을 개연성이 있다.한편 ‘달가닥’은 어간이 ‘달각’이므로 역시 같은 어기를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이 어간에 미사 ‘-닥’이 첨부되어 확장된것이다 (*달각-닥>달가

닥).

다.*빵-빵>빠방,*팡-팡> 방,*달각-닥>달가닥,*둥-둥실>두둥실,*떽-떼굴>떽떼굴,*아

삭-삭>아사삭 등의 경우 자음군 이화작용규칙에 의하여 첩으로 인해 확장된 *CVC-CVC

연쇄가 CVCVC로 축소되었다.이 경우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격음과 경음은 이화작용과 모

음간 자음약화(lenition),두 음운과정간의 시네르기  동에 의하여 후두자질이 탈락되어 

평음화 한다.

라.형태  요인의 경우 확장(달각-달가닥)과 축소(*오 -시 >옥시 )가 모두 발견되나 

음운  요인의 경우 주로 수의  축소만 발견된다(아리송>알쏭,옥시 >옥실 등).

마.*사르사르>살:살은 어기 *사르-가 첩에 의한 확장이 일어났으나 어말 /으/탈락에 

따른 보상  장음화와 같은 음운 요인과 Wilbur(1973)의 동일성제약(identityconstraint)

과 같은 형태  요인에 의한 축소가 일어난 과도 용(overapplication)의 이다(Kim

의미를 부여하는 ‘최 성 이론’의 제약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을 언 해 둔다.일반 으로 본고의 도출과

정은 음운과정이 어떻게 용되는 가를 보여주는 게 주목 이고 그 순서가 역사  변화의 순서와 일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한 공시  문제만 다룰 경우에는 언어습득과 련하여 내재하는 화자의 언어규칙

을 반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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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다음은 본 논문에서 다루어져야 할 들이나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는 문제들을 모아 본 

것이다.

가.다음과 같은 국어 음성상징어의 들은 상호간 같은 어기를 공유하는 은 확실하나 

그 계가 확장인지 축소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실기죽-실쭉,샐기죽-샐쭉,얄기죽-얄쭉 이 -이기죽,다복-다보록,더북-더부룩,도독-

도도록,자욱-자우룩,자옥-자오록,잘뚝-잘뚜룩

나.‘삐걱-삐거덕‘은 아래의 에서 볼 수 있듯이 ’삐그덕‘도 쓰인다.그런데 부분의 사

에는 ‘삐거덕’만 등록되어 있고 ‘삐그덕’은 표 국어 사 과 같은 일부 사 에서 북한어로 

등록돼 있다.

동아일보 인터넷 검색:운남지구 조합원끼리 삐그덕

최인훈 <구운몽>: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다.지  양철이 유난히 삐그덕 거린다.

문제는 의 에서 볼 수 있듯이 ‘삐그덕’이 자연스러운 구어표 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다.우선 ‘삐걱’이 ‘삐거덕’으로 확장이 가능하지만 ‘**삐그럭’이나 ‘**삐그덕’이 어려운 이

유는 어기 자체가 ‘*삐그’가 아니라 ‘*삐걱’이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어기가 ‘*달그’인 ‘달각,

달그락,달가닥’에서와는 달리 ‘-락/럭,-닥/덕’의 첨부에 의한 확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삐그덕’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는 아마도 ‘소곤-소곤’과 ‘소곤닥’에서 처럼 생산 인 미사 

‘-닥’이 새롭게 붙으면서 확장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9)

한편 ‘걱, 그럭, 그덕’의 경우는 의 경우와는 달리 ‘**거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표 국어 사 에는 ‘그럭, 그덕’은 둘다 북한어로 돼 있다.그 지만 아래의 에

서 볼 수 있듯이 ‘그덕’도 ‘삐그덕’과 마찬가지로 구어에서 새롭게 쓰이는 듯하다.

최인훈 <구운몽>:늙은이 마디처럼 건물 마디마다 그덕 거린다

‘걱’의 어기는 ‘*걱’과 ‘*그’두 가지의 경우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두 어느 경우도 

‘그럭’과 ‘그덕’은 가능하게 하면서 ‘**거덕’은 제외시킬 수 없다.우선 ‘*걱’이 어기

일 때를 보면 당연히 ‘*걱-덕> 거덕’으로 ‘-덕’에 의한 확장이 가능해야 하지만 ‘**거덕’

9)다만 이러한 추정이 타당성이 있기 해서는 심사자 한분이 지 한 로 음성상징어의 사용빈도수조사를 

통한 사회언어학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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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느 사 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만약 ‘삐거덕’처럼 ‘**거덕’도 가능했다면 ‘그덕’ 한 

‘삐그덕’처럼 최근에 소통되기 시작한 신조어(neologism)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그런데 

기 형이 ‘*걱’이라는 가정에서는 ‘그럭’이 문제가 된다.왜냐하면 이 형태는 에서 차 

본 로 기 형이 ‘*달그-,*그-’처럼 모음으로 끝날 때만 일어나기 때문이다.반면에 기

형이 ‘*그’라고 가정하면 ‘**거덕’이 없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설명되나 ‘그럭’과 ‘그

덕’이 공존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이와 같은 문제는 분석 상이 된 사 의 자료와 

실제 사용되는 자료간의 괴리에 한 사회언어학  해석과 더불어 음성상징어의 형태·음운  

확장과 축소 연구에서 장차 좀 더 세 히 다루어질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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